
P VC 신증설경쟁 "가속화"
현대·삼성 신규참여 예정 … 9 7년말 1 5 0만톤 규모

9 0년대 들어 8% 내외의 지속적인 수요신장을 보여온 국내 PVC시장에 기업간 신증설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NCC를 비롯한 국내 대규모 석유화학기업들이 종합화학기업으로 성장을 시도하

면서 PVC에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L G화학과 한화종합화학이 세계적인 PVC메이커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대적인 증설을 추진

하고 있는 한편 해외 플랜트 수출까지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의

PVC시장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어 내수는 물론 동남

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현대석유화학은 9 6년7월 완공을 목표로 연산 1 0만톤

의 PVC설비를 조만간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현대석유화학은 Z e o n의 기술을 도입했으

며, 현재 생산방식을 검토중인데 중간원료인 E D C를

수입해 PVC생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삼성종합화학도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9 7년 하반기에는 PVC생산이 가능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삼성종합화학은 1 5만톤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Z e o n의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

다.

L G화학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온 E D C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9 5년7월 소금전기분해를 통해 연

산 1 2만톤의 가성소다와 함께 연산 1 5만톤의 E D C를 생산하는 설비 건설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기초원료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화종합화학도 9 5년6월 1 3만톤의 증설을 완료함에 따라 총5 6만톤의 설비를 갖추었으며 9 8년까지

7 5만여톤의 규모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9 5년6월 현재 한화종합화학의 5 6만톤, LG화학의 5 0만톤, 그리고 이들기업의 추가 증설, 현

대석유화학과 삼성석유화학의 신규진출 등을 감안할 때 9 7년말까지 국내 PVC생산능력은 최소 1 5 0

만톤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이 PVC의 판매호조와 시장선점을 위해 신증설을 앞당기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빠른

증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내 PVC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PVC시장은 수출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정기술의 개발과 플랜트의 수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기술판매 등 다방면에 걸친 선진화

작업이 필수적으로 뒷바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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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 VC 공급추이 (단위 : 1000톤)


